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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유진 대표님은 10년 이상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.
그때 눈에 들어온 반려견, 쿠키. ‘강아지를 키우며 느꼈던 점을 녹여 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?’ 그 길로 장 대표님은 쿠팡
에서 반려 동물 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회사 이름은 ‘볼독’. 장 대표님은 어느덧 5년 차 사업가가 되었습니다. 장 대표
님이 들려주신 창업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.

10년차 직장인에서 어엿한 사장님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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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을 볼독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.
안녕하세요. ‘볼독’ 대표 장유진입니다.

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남편을 따라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. 원래 한국에선 풀타임으로 일했는데,
중국에서는 아이 키우면서 한 5년 일을 쉬었어요.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하려고 했죠. 하지만 경력 공백도 있고 하니까 서류전
형 통과도 안 되더라고요. 집에만 있긴 싫은데 취업도 마음처럼 안 되니까 착잡했죠.

그런데 한편으로는 일하면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. 애들이 고등학교 갈 나이이다 보니까 엄마가 힘쓸
부분이 많더라고요. 그렇게 할 일을 찾다 강아지 옷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

이제는 지난 분기에만 쿠팡에서 4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어요.

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시작했어요.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견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.

예를 들면, 강아지들이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? 그래서 수술하고 입을 수 있는 환견복(강아지 환자복)을 팔기도 하고요. 같은 맥락에
서 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을 많이 하니까 입고 벗기기 쉬운 환묘복도 팔고 있어요. 옷을 안 입히면 자꾸 자기 몸을 핥거든요.



비옷, 환견복, 후리스 등의 강아지 옷을 주로 판매한다. / 고양이들이 수술 후 입는 환묘복

사실 이렇게 상품을 준비하면서도 주문이 들어오긴 할까 싶었어요. 그런데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첫 주문이 딱 들어온거에요. ‘이
게 되네’ 싶더라고요.

쿠팡은 쓰기 편해서 애들부터 80대까지 고객의 폭이 넓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던 회사지만 상품 판매가 된 것 같아요. 그때부터 하
나 둘 판매품목도 늘려 나갔죠.

반려동물 옷 판매자의 쿠팡 마켓플레이스 활용법

쿠팡에서 판매 중인 옷을 입은 장 대표님의 반려견 쿠키
반려동물 옷을 팔다 보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특히 강아지는 종별로 옷 사이즈도 다르고, 가격도 다 다르
죠.

사업을 시작했을 당시, 다른 커머스 사이트들은 이런 옵션 설정하는 방식이 번거로웠어요. 사이즈별로 각각 상세 페이지와 가격을
등록해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. 하지만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상품별로 페이지 하나만 만들고 옵션별 가격을 등록하면 됐어요. 그
런 점이 편해서 더 열심히 활용했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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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아지는 종마다 덩치 차이가 커서 옷도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된다. 볼독에서는 이름과 번호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써준다.

또,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판매자로서 고객센터와 상담하기가 아주 좋
아요.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판매자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된 적이 없거든요.

판매자마다 사업 경험도 다 다르고 겪는 어려움도 다 다른데, 그걸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잖아요. 다른 데는 상담을 요청해도
계속 챗봇만 나오고 상담원이랑 연결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, 쿠팡은 그런 면에서 만족스럽죠.

쿠키와 쿠팡, 그 이후 찾아온 인생 2막



예전에 직장 다녔을 때는 쉰 이후의 삶이 고민됐어요.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60살 넘어서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. 얼마나 일하든
이게 다 내거니까, 내 회사니까, 밤늦게 상품 문의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다 답하게 돼요. 미래를 위해서 괜찮은 선택이었죠.

무엇보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. 작년에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, 대입 준비할 때도 엄마 역할이 크더라
고요. 매년 5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해요.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못 챙겼을 텐데, 입시설명회도 듣고 정보를 정리해서
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어요.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

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고 나서 제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.

가게도 목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몰려야지 물건을 잘 팔잖아요. 쿠팡이 그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쿠팡에서
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요. 최대한 상품을 많이 팔아보려면 꼭 활용해야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.

유튜브 영상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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